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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미술사

외연의 확장, 그리고 도약: 
동양미술사 연구(2009~2012년)의 회고와 전망

임 영 애*

Ⅰ. 머리말

『역사학보』에서 동양미술사에 따로 지면을 할애한 것은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이다. 이번 동양미술사 회고와 전망은 2008년의 뒤를 이어 2009년부터 2012년까

지 4년간의 연구 성과가 그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 연구된 논저는 필자가 대략 산

출한 숫자만도 157편에 달하는데, 이 중 저서가 10권, 도록 10권, 논문은 137편이

다. 2007~2008년 2년간의 동양미술사 연구 성과가 60여 편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이 후 4년간의 논저 157편은 숫자상으로도 분명 증가 추세이다. 이들 중 저서의 경

우는 한국미술을 함께 기술한 경우도 포함하였지만, 도록과 논문은 동양미술만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만을 헤아린 것이다. 이들 연구논문들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총설논문 5편, 중국미술사 80편, 일본미술사 11편, 인도미술사 10편, 중앙아시아

*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부교수

Ⅰ. 머리말

Ⅱ. 연구동향 개관: 단행본, 전시회, 

학회, 학술대회

Ⅲ. 깊어지는 연구: 중국미술사

Ⅳ. 연구시야의 확대: 일본미술사

Ⅴ. 영역의 확장: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미술사

Ⅵ. 맺음말: 평가와 과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210.178.101.*** | Accessed 2020/03/20 16:07(KST)



미술사 6편, 동남아시아미술사가 25편이다. 역시 중국미술사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분야는 동남아시아미술사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일본,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해당 지역의 미술만을 집중해서 다룬 논저들을 그 대상으로 하였

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동양미술이 중심이면서 한국미술과의 관계성을 일부 논

의한 경우는 포함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지면관계상 제외하였다. 아

울러 동양미술사 관련 서적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을 위한 미술사 서적과 학위논문

도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알려둔다. 이 글에서는 동양미술을 지역에 따라 분류하

고, 그 안에서 주제에 따라 다시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검토하려 한다. 제한된 지

면에 4년간 150여 편 연구 성과를 회고하려 하니 언급하지 못한 논고가 많다. 또 4

년간 동양미술사 분야의 연구 경향이 잘 드러나는 논고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일부 좋은 논문의 자세한 논평이 생략되거나 혹은 누락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

해 연구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Ⅱ. 연구동향 개관: 단행본, 전시회, 학회, 학술대회

이 시기 연구 중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은 동양미술사 관련 저서가 많아졌다는 점

이다. 총10권의 관련저서가 출간되었는데, 이 중 4권은 해당 지역 유물에 집중하여

시대별 흐름과 특징 등을 살펴본 것이다(양은경 2010, 고혜련 2011, 방병선 2012,

김인규 2012). 이들 저서 중 중국 산동성 불교조각만을 소재로 다루었거나(양은경

2010), 중국, 동남아시아 도자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저서(방병선 2012, 김인규

2012)는 이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기초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과거 번역서에 의존하였던 중국도자사 분야의 경우 국내 필

자에 의한 단행본이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중국 도자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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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연구자가 모여 각국 근대미술사의 현주소와 함께

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 통찰의 총체성을 파악하고자 한 단행본을 비롯

하여(홍선표 편 2009), 총설적인 논문으로 ‘동아시아 미술사의 통합적 구축은 가능

한가’에 관해 진단해 본 연구가 있다(홍선표 2010, 오가와 히로미쓰, 안재원 역

2010, 오카다켄, 윤철규 역, 2010). 동아시아 미술문화 패러다임의 구조와 시대상

의 맥락에서 전체상을 밝히고 ‘한국미술사’를 재구축하는 과제가 무엇보다 긴요하

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미술사의 통합적 구축을 실현하여야만 한다

는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앞으로 관련성과가 더 많아

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과 관련하여 중국미술 혹은 실크로드미술 연구에 꾸준

히 매진해 온 연구자들이 그간의 결과물들을 엮은 단행본도 5권이나 출간되었다

는 점도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김홍남

2009, 배진달(배재호) 2009, 권영필 2011, 강희정 2011, 한정희 2012). 

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의 특별전시는 동양미술 분야에서 대중이 무엇을 요구

하는지를 가장 잘 반영한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해를 거르지 않고 동양미술관

련 특별전시를 마련하였다. “동서문명의 십자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

(2009.11.17.~2010.9.2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명청회화” (2010.12.7.~2011.1.30.),

“일본 비와호 지역의 불교미술” (2011.11.20~2012.2.19.), “이스탄불의 황제들”

(2012.5.1.~9.2.)의 전시를 비롯하여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베트남 마지막 황실의

보물” (2011.3.1.~5.15.), “중국섬서역사박물관 소장 당대 명품전” (2012.4.17.~6.17.)

을,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적도의 황금왕국, 인도네시아 (2012.7.30.~10.28.)” 전시

가, 부산박물관에서는 “베트남, 홍강에서 메콩강까지” (2010.9.11.~11.14.), 서울대

박물관과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는 두 대학 박물관이 공동주최한 “중국 수묵화의 법

고창신 (2012.2.1.~4.24.)”전시가 있었다. 각 박물관의 특별 전시는 동양의 특정지역

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의 유물을 한국에 소개하면서 대중의 요구와 학계의

흐름을 잘 반영하였으며, 때마다 학계의 활력소가 되었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

는 동남아시아 불교조각 연구의 현황과 시대별 예술양식 등에 관해 국내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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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펴내었다(『동남아시아의 불

교조각』 2011). 국내외 동남아시아 불교미술사 현황을 필두로, 푸난, 크메르, 드바

라바티 시대 불교조각의 특징, 태국과 기타지역의 불교미술 교류 현황 등 다양한

시기와 관점으로 동남아시아 불교조각을 조명하였다.

이 시기 학계를 회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일은 2010년 동양미술사학회의 발족

이다. 잘 알려진 대로 지금까지 한국의 미술사학계에는 동양미술사 연구 성과만을

소개하는 전문적인 학회나 학술지는 없었다. 새롭게 발족된 동양미술사학회에서

는 “동남아시아 예술의 재조명”(2011.9.3.), “중국 불교미술 연구의 최신 성과와 과

제”(2012.10.13.) 등 전국규모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2012년에

는 『동양미술사학』 창간호가 발간되어 국내 동양미술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양미술사학회’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발족된 동양미

술사 전문연구 학회로서 여타 학회와 차별화되는 분명한 정체성 확보라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앞으로의 활발한 움직임을 기대한다.

한편 국내학술지에 동양미술 관련 외국연구자의 글이 한국어로 게재하는 일이

증가되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주목할 만한 중국과 일본학자의 논고

를 한국학계에 소개하여 최근 동양미술사의 연구동향을 발 빠르게 한국에 소개한

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아베 카츠히코, 허영은 역, 2009 외 11편

의 논고), 한국어로 한국학계에 소개된 만큼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에 한정하여 함

께 포함하여 살펴보려 한다.

Ⅲ. 깊어지는 연구: 중국미술사

동양미술 중에서도 역시 압도적으로 연구 성과가 많은 분야는 한국미술과 관

련이 깊은 중국미술사이다. 그 중에서도 명대부터 근대까지의 중국회화사에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중국 고대미술, 특히 고분미술과 불교미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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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연구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중국미술사에서 고분미술을 어떻

게 이해하고 연구해 왔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정옌의 논고가 있다(정옌, 서윤

경 역 2010). 435년의 분명한 연대를 지닌 산서성 대동의 沙嶺벽화고분을 통해 북

위 平城期 회화를 살펴보기도 하고(서윤경 2010),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墓主圖나

花鳥圖와 같이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그 의미와 변천을 분석한 논고들도 눈에 띈

다(한정희 2009, 김진순 2009). 이 외에도 중국에서 발견된 6세기 후반 경 소그드인

고분의 石葬具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구도 있었는데(정옌, 서윤경 역

2009, 정완서 2010), 중국에 살았던 소그드인들이 자신의 고유 전통 유지와 중국

화의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는지를 그들의 석장구에 표현된 조각을

통해 찾아보았다. 

불교미술은 중국미술 연구에서 회화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조각

과 공예 분야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 17편에 달하는 불교조각 및 관련 사

찰에 관한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는데, 모두 당 이전 시기의 불교조각에 관한 논문

들이어서 이후 시기 불교조각으로 관심의 확장이 필요하다. 우선 석굴사원의 연구

로는 하북성 水浴寺西窟의 분석을 통해 6세기 중국불교문화의 단면을 보려했다

거나(김선경 2009), 석굴의 연화문이나 금강역사상과 같은 특정 제재를 통해 그 의

미를 살펴보려 한 논문이 있다(소현숙 2012, 임영애 2009). 특정 지역 불교조각이

나 사찰에 대한 소개와 연구로 한국 학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논고들이 적지 않으

며(양은경 2011a,b, 2012a,b, 서남영 2011, 권강미 2010), ‘삼단팔각연화대좌’나 ‘優

塡王式 불입상’과 같은 특정 도상의 형성과정과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려 한 연구도

있다(임영애 2010, 2012). 한편 통일기 신라시대 널리 유행했던 항마촉지인과 관련

된 두 편의 논고가 있다. 인도의 항마촉지인 불상이 7세기 후반 중국 불교도들에 의

해 ‘眞容’이라고 인식된 과정을 밝힌 글라든지(최선아 2009), 중국에서 촉지인불좌

상이 유행하기 이전에 중국인들이 석가모니의 성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했는지

에 관해 상세히 밝힌 논고도 있다(강희정 2010). 또한 당대의 미술을 통하여 그들

이 묘사했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도 하였다(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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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불교조각 연구가 한국과 연관이 깊은 당 이전 시기에 치중되어 있다면, 불교공

예 연구는 주로 송, 요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불교공예는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

장하였는데, 주경미는 4년 동안 무려 9편의 중국 불교공예 논고를 집필하였다. 8세

기부터 11세기까지 동아시아의 法舍利 신앙과 다라니의 불탑 봉안 의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였고(주경미 2011), 宋代 靜志寺塔 地宮의 불사리에 대한 연구라든

지(주경미 2009c), 寧波 阿育王寺의 阿育王塔과 관련하여 이 탑을 공양하는 정치

적 함의에 관해 집중한 일련의 논고(주경미 2009a,b, 2012)가 있다. 특히 아육왕 신

앙과 아육왕탑은 양 무제를 비롯한 오월국왕 전류, 전홍숙 등이 전륜성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이외에도 아육왕 신

앙, 그리고 아육왕탑이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에 관해 살펴본 논고도 있어(소현숙

2011a,b, 최응천 2011), 이 시기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아육왕 신앙과 탑에 대

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그간 크게 관심 받지 못했던 요대 탑과 관련된 논고도 눈여겨 볼만하다.

遼代 興宗 重熙(1032~1055)년간에 건립된 朝陽北塔에서 출토된 經幢을 새로운

법사리로 인식하였다든지, 탑내 사리공 분석을 토대로 요나라와 일본 헤이안 후기

의 진언종 밀교의례간의 관계를 추적해 보기도 하였다(주경미 2009d,e, 김연미

2011). 이 밖에도 중국 법문사 지궁의 茶具와 통일신라 차문화를 비교해 본다든지

(이송란 2011), 몽골 출토 흉노시대 금속공예품 연구(주경미 2011) 등 다양한 각

도에서 공예 연구가 진행되었다. 불교회화 연구는 조각이나 공예에 비해 상대적으

로 부진했지만, 1602년 간행된 仙佛서적인 『仙佛奇踪』과 『三才圖會』에 수록된 삽

도에 관해 알아본 흥미로운 논고가 있었다(박도래 2011, 신광희 2012).

도자사 분야는 최근 중국도자사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방병선이 중국 도자기

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동서 도자 무역의 일대 전환기인 17세기에 일

어난 다양한 양상을 정리하였다거나, 명,청대 덕화요의 송자관음상, 조반니 벨리니

의 <The Feast of the Gods>에 등장하는 명대 청화백자 연구 등 중국 명대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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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방병선 2009, 2011, 2012). 또 지금

까지 고려 도자 연구와는 시각을 달리하는 주목할 만한 논고도 있었다(장남원

2009). 오대나 송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중국 남방일변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요･금의 중국 북방으로 시야를 넓혀 다각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중국미술사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도출된 분야는 불교미술과 함께 역시

중국회화사이다. 중국회화사 연구에서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는 명청대이지

만, 지금까지 연구가 미진했던 금대 회화에 관한 논고가 세 편이나 있는 것도 이 시

기 중국회화사 연구에서 눈여겨 볼만한 특징이다. 북송과 금대를 하나의 시대로 보

고 장식고분의 벽화를 살펴본 논고도 있지만(지민경 2011) 관점을 달리한 글도 있

다. 금대 회화가 북송이나 남송과 구별되는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

면서 금대 산수화의 전개양상과 특징에 관해 살펴본 박은화의 연구는 의미 있는 시

도라고 생각된다(박은화 2009), 이 밖에 당 태종의 昭陵의 六駿馬 부조를 토대로

금대에 그려진 <소릉육준도>에 주목한 논고도 발표되었다(장준구 2009).

원명대의 神仙圖에서 조형적인 측면과 그것의 배경을 이루는 종교적 사회적 측

면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논고라든지(조인수 2009), 諸葛亮

(181~234)이나 郭子儀(697~781)와 같은 역사 인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신화 인물

로 변모되어 가며, 그들을 주인공으로 한 대표작들의 도상적, 양식적 특징은 무엇

인지를 도출해 낸 흥미로운 논문이 있다(장준구 2010, 김홍남 2011). 

명말에 유입된 기독교미술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명말 기독교미술이 중국에서

의 토착화된 최초의 기독교미술이라고 보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견해도 있지만(윤

인복 2012), 이와 상이한 의견도 있었다.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한 견해인데, 명

말의 기독교미술이 새로운 화법을 유포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가 있었지만 활성

화되지는 못하였고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다(한정희 2011). 명청대 화훼화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홍상희 2012, 유순영 2012, 박효은 2012, 박도

래 2012, 이주현 2012b, 오지영 2012). 또 명말의 초상화가 曾鯨(1565~1647)의 그

림에 미친 명말 강남 문인의 미의식 검토를 통해 증경 초상화의 실체를 파악하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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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라든지(정석범 2011), 明 萬曆년간부터 청대 중기까지 蘇州 일대의 민간 화사

들의 僞造 書畵인 蘇州片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소주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仇英 款 淸明上河圖의 다양한 양태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이주

현 2012).

청조의 황제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大一統 사상의 관철을 위해 시각 이미지를

활용하였는데, 康雍乾 세 황제는 당시 제작된 이미지를 자신이 지향하는 군주로서

의 품모를 선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밝힌 의미 있는 작업도 있었다(정

석범 2009). 또 건륭제의 西畵觀이 郎世寧(1688~1766)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

지도 논하였다(이주현 2009). 영남화파 삼걸의 일본체험 이후 변모된 그들의 출판

활동이나 회화는 당시 일본과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잘 반영한다는 의미있는 연

구도 있었다(김용철 2009).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도입된 근대 중국의

“미술” 개념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본다거나, 1930년대 상해미술의 모더

니즘 수용문제에 관해 다룬 연구도 있었다(김용철 2011, 2012). 

중국미술사 연구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 특히 불교공예와 명청대를 비롯한 근

대 회화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

고, 그 주제에서 찾아 낼 수 있는 사회, 정치적 함의를 파악하려 한 연구자들의 노력

이 돋보였다. 특히 중국회화사의 경우 신진연구자들의 논문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 인력이 점점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Ⅳ. 연구시야의 확대: 일본미술사

이 시기 일본미술사는 근현대미술사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지만, 고대

불교미술 분야에서도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주제의 연구가 있었다.

일본 최초의 미술 도록인 『眞美大觀』이 근대 메이지 정부의 국가적 사업의 산물이

라는 점을 밝힌 논고라든지(강희정 2009), 나라현의 히노쿠마데라 석탑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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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층석탑의 성립과 발전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신용철 2009)와 같이 연구시

야가 확대되었다. 에도시대 초기 풍속화의 정교한 세부표현에 주목한다거나(에무

라 도모코, 황빛나 역 2011), 셋슈(雪舟 1420~1506)가 중국 명 체류기간 동안 또

는 귀국 이후 어떤 회화적 표현을 모색하였는지에 관한 연구(하타 야스노리, 윤철

규 역 2012), 18세기 일본의 서양회화 수용에 있어서 南蘋派, 명말 화가 吳彬, 청대

화가 冷枚 등과의 유사성에 관심을 두고 에도시대 서양회화 수용의 양상을 살펴본

연구 등과 같이 일본인 연구자의 연구가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기도 하였다(고지

마 카오루, 정다움 역 2009).

일본미술사의 연구시야 확대는 특히 근현대미술사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우선 아시아를 일본과 중국, 인도를 축으로 하는 하나의 권역으로 인식하고, 그 결

과 ‘아시아는 하나’라는 선언에 도달하게 한 오카쿠라 텐신(1862~1913)에 대한 연

구가 있었다(김용철 2011). 물론 그간 텐신에 관한 연구는 많았지만 이 논고는 각

도를 달리하여 그의 인도인식이 그가 세운 명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가 관심

의 초점이었다. 그밖에도 재조선 일본인 화가 구보타 덴난(久保田天南)의 조선 내

에서의 활동상, 화풍의 특성을 알아본다거나(황빛나 2012), 근대 일본 회화가 식민

지 조선을 어떻게 그려왔는가라는 표상의 문제를 기존의 식민주의 논의가 아닌

1910년대 일본 서양화단의 형성과정 속에서 살펴보기도 하였다(김정선 2012). 러

시아 아방가르드 미술과 접촉한 근대 일본의 시각문화 가운데 포스터나 표지화에

대해 검토한 논고라든지, 만주국(1932~1945)이 지닌 중층적 성격을 일본인 화가

의 작품과 언설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연구는 일본미술사 연구의 시야를 한층 넓

힌 의미 있는 연구이다(김용철 2010, 최재혁 2009).  

Ⅴ. 영역의 확장: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미술사

동양미술사 연구 성과가 양적으로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인도, 중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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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동남아 미술사와 같은 중국 밖의 지역 미술사 연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여는 동남아시아 미술사가 했지만, 인도나 중앙아시

아 미술사 연구 성과도 예전에 비해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양적으로도 많아졌다. 

인도미술사는 인도에서 시작된 범천 도상이 서역과 중국을 지나면서 어떻게 전

개되어 갔는지를 살펴본 연구(김정희 2011), 降魔成道 佛傳圖나 굽타시대 사르나

트 불전도(유근자 2010, 고정은 2009), 彌勒倚坐像(주수완 2011)과 같이 불교 도

상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되었다. 한편 적어도 밀교 출현 이전의 불교미술에 있

어서는 ‘도상학이 중요하다’라는 전제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한 논

문이 있다(이주형 2011). 이 글은 특히 불교미술 전공자들에게 ‘도상학’의 의미를 다

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인도 佛典의 여러 문헌과 미술

에 보이는 제석굴 설법도를 통해 인도미술에서 이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

어졌는지도 살펴보았다(이주형 2009). 인도 고대미술에서 영역을 보다 확장하여

인도 근대미술에 관해 주목한 논고도 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인도 회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라자 라비 바르마(Raja Tavi Varma)와 아바닌드라나트 타고르

(Abanindranath Tagore)의 회화세계를 살펴봄으로써 두 작가의 영향으로 인도의

전통적인 여성상이 확립되었고, 나아가 민족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구하원 2009). 암리따 쉐르길(Amrita Sher-Gil 1913~1940)이라는

인도 여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근대 인도의 미술을 이해하려

하기도 했다(구하원 2010). 인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출토된 고대 금공예품에 보이

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적한 연구성과도 있었다(주경미 2012).

중앙아시아 미술사 연구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양주 番禾縣 瑞像의 형

성과 복제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도상 판명의 문제를 재검토한 연구라든지(김혜

원 2011), 둔황 막고굴 제220굴 서방정토변의 분석을 통해 ‘당대 기록에 보이는 그

림의 명칭에서는 정토 경전 중 특정 경전과의 연관 속에서 이러한 그림을 인식했다

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제220굴의 서방정토변이 하나의 경전에 의거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적절하다(김혜원 2010). 신진 연구자에 의한 단단 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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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회화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강수현 2011). 단단 윌릭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호

탄국의 다른 유적지와는 구별되는 인도 밀교적 요소와 서아시아 요소가 적지 않음

을 지적하였다. 또 베를린 아시안 아트뮤지엄에 소장되어 있는 투르판 출토 불화

의 소의경전이 『佛說預修十王生七經變相圖』이라고 본 논고라든지(조성금 2010),

위구르 불교사원지인 北庭 傳 西大寺 벽화(조성금 2011), 베제클릭 제20굴 벽화

(조성금 2012)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여러 가지 연구의 어려움으로 중앙아시아 미

술사 연구자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신진 연구자의 등장은 고무적이다.

동양미술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성과는 동남아시아 미술사에서 이루어졌

다. 2008년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동남아 미술사 논고가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였는데, 자그마치 25편이나 있다. 연구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동남아시아 미술사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데에는 서강대 동아연구

소와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의 인문한국사업단들의 동남아 연구가 큰 기여를 하

였다.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꼽을 만한 것으로는 동남아 불교조각에 남인도

보다 사르나트의 조각이 먼저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본 논고가 있다(강희정 2009,

2010a,b, 2011a). 푸난과 산동의 불교조각에 남인도보다 중인도 사르나트 양식이

더 많이 보인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지금까지 동남아 불교조각의 남인도 영향을

강조해왔던 견해에 새로운 관점을 제기한 글이다. 또 중국의 도자기가 동남아 각

지에 미친 영향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 논고도 여러 편 있다(김인규 2011a,

2011d, 2012b).

또 이 시기 동남아 미술사 연구는 고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 전통과 그 영향(주

경미 2012),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의 요지와 도자기(김인규 2010,

2011c, 2011e, 2012a), 청동북의 기원과 발전 양상(김인규 201b), 싱가포르 박물관

(강희정 2011b),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미술(고정은 2011b), 앙코르와트 32지옥

도(고정은 2011a), 동남아시아의 불전도상(유근자 2010, 고정은 2012), 인도네시

아 근대 모스크 건축(구하원 2011)과 같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관심에 두지 않았

던 분야까지 연구자 관심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이처럼 특히 동남아시아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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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야의 경우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Ⅵ. 맺음말: 평가와 과제

2009~2012년 기간의 동양미술사 연구는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연

구 성과의 양이 크게 늘었다. 중국, 일본, 인도, 중앙아시아 미술사의 성과도 골고

루 증가하였지만,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데에는 동남아시아 미술사 연구가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시기에는 동양미술사학회도 발족하였으며, 규모가 큰 동양

미술사 관련 전시회도 크게 늘어 모두 아홉 차례나 열렸다. 적어도 1년에 두 차례

이상의 전시가 있었던 셈인데, 이러한 결과는 분명 동양미술사에 대한 학계와 대중

의 관심이 많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우리 미술사

학계의 독창적인 ‘동아시아론 확립’을 위한 노력도 있었는데, 이는 동양미술사 연구

의 중요한 공헌이다.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역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중국미술사의 연구는 점점

깊어져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천착한 연구 성과들이 많아졌다. 특히 근대미술

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는데, 이는 일본미술사도 마찬가지이다. 일본미술사는

연구시야가 확대되어 근대미술뿐 아니라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고

대 다층석탑이나 근대 일본의 그래픽디자인, 재조선 일본인 화가인 구보타 덴난과

같은 특이한 주제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인도미술사 분야의 경우 불교미술에서 도

상학의 비판적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한 연구라든지, 인도 근대회화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동남아시아 분야에서 영

역이 크게 확장되고 연구가 진일보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미술사 분

야가 출발이 늦었고, 기년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어 기대를 충족시키는

논고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다. 동남아시아 미술사 연구자의 숫자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점차 늘어나리라고 기대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자료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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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하고 탐구하려는 그들의 부단한 노력이 앞으로 동남아시아 미술사의 새로운 장

을 열 것이라 믿는다. 

한국미술사 연구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양미술사 연구가 그 해답

의 열쇠를 쥐고 있을 때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4년간의 동양미술사 연구는 한

국미술사 분야에 의미 있는 발산을 하였으며,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학계가 기대하는 것은 한국미술사에 도움을 주는

동양미술사 연구가 아니며, 이를 넘어서 각 해당 지역의 학계가 주목하는 의미 있는

논고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양미술사 연구의 세계화가 필수이다. 물론 동

양미술사 연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진정한 세계화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와의 ‘소통

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한국에서 동양미술사 연구의 외연은 크게 확장되었다. 외연이 크게

확장된 만큼 단순한 자료조사나 정리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 논고들도 적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최근 동양미술사 연구는 분명 도약하였으며, 몇몇 연구자들의 연

구는 이미 ‘세계화’의 반열에 들어서 세계와의 ‘소통’의 단계에 있기도 하여서 긍정적

이다. 이처럼 동양미술사 분야는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세계와의

‘소통’을 위해 동양미술사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통합적 시각과

방법의 모색이며, 국내외 선학들의 연구 업적을 충분히 수용하여 발전시키려는 후

학들의 노력이다.

(투고일 : 2013. 8. 5 심사시작일 : 2013. 8. 6  심사종료일 : 2013. 8. 31)

주제어 : 동양미술사, 중국미술사, 일본미술사, 인도미술사, 중앙아시아 미술사, 동남아시아 미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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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nsion of Denotation, and Leap:

A Review and Prospect for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2009~2012)

Lim, Young-ae

(Gyeongju Univ.)

When there is no solution only in studying Korean art history, there have

been many cases that there were solutions found in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In this viewpoint,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have played a

meaningful role in the Korean art history for the past four years.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s is that what the academic worlds expect is a mean-

ingful study that deserves attractions from its local academic world. For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to be globalized. Needless

to say, in order for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to be globalized, it is nat-

ural to secure global competitiveness to an extent, but I also believe that a sin-

cere globalization should have ‘communicativeness’ with the world.

From the past 4 years, the denotation of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has been extended greatly. Though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have

been developed in quality and quantity, for the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what the researchers of the studies of East asian art history still need are new

views and ways of comprehensive searching, and endeavors of following re-

searchers who adopt and develop previous studies of both domestic and over-

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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